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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초하루 보름 삼 일을 기도드리는 

거와 정진하는 거 또 삼배를 올리는 거, 이것

이 어디에서 유래가 생긴 건가. 우리 부처님

은 어디고 닿지 않는 데가 없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또 자유자재권을 가지시고 만법의 

그 굴림을 여여하게 굴리신다는 말을 항상 합

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왜 부처라고 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대로 일체 만물 대천세계 

우주의 근본이 같이 돌아가는 때기 때문입니

다,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런데 생각을 일으

켰다 하면 갖은 각색의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면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찰나찰나 생각을 내

는 데는 반드시 몸도 항상 찰나찰나 움죽거리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배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 삼배가 일배고 일배가 삼배야. 삼배가 

구배고, 구배가 바로 삼배고, 삼배가 일배라. 

그러면 삼천배가 일배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도리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정되지 않

다는 실감과 실천을, 실험에 의해서 생활 속

에서 아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처님은 어느 거든지 하실 수 

있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모두가 자비

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체 우

주의 섭류가…, ‘생물’이라 하면 벌써 전체, 

천체가 들어갑니다. 어느 거 생명 아닌 것이 

없는 거를 말해서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생

물’ 하면 그 생물 속에 동물도 식물도 무정물

도 모두 한꺼번에 차원이 따로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성’ 하면 전체가 들어가듯

이. 그런데 그 생물 가운데 작든지 크든지 그 

마음과 또는 생각 내는 거와 움죽거림은 다 

같습니다. 풀잎 하나도 움죽거리지 않는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없고, 그 마음 내는 것은 

항상 누구나가 다 일체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 놔라. 그런다면 거

기에서 다양하게 굴려 줄 것이다.”라는 얘기

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 

때 약을 따진다 하더라도 천 가지 만 가지가 

되니 그 천 가지 만 가지 구차하게 이름을 부

르고 천 가지 만 가지 찾아서, 내가 아프면 아

픈 방향에 따라서 또는 아픈 데에 따라서 꼭 

약을 써야 할 텐데 어떤 약인지 몰라서 방황

하고, 또 그게 한두 건이라야 이것을 여러분

이 잘 알아서 공편하게 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 입장으로 따진다면 참 귀찮은 일입

니다,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한번 해 드

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런 걸 느꼈죠. ‘야 참, 모든 게 살아나가는 

게 귀찮구나.’ 사람 사는 것도 천차만별로 움

죽거려야 하고 천차만별의 이름이 있어야 하

고, 천차만별의 이름을 알아야 그 종류를 찾

을 테고 그 종류는 또 천차만별로 돼 있고 이

러니 종류마다, 사람 종류도 차원도 또는 어

떠한 약의 종류도 이름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는 우리 살아나가는 데 천차만별로 이렇게 움

죽거리는 이 방향 속에서, 또는 우리만 살아

나간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돌 하나, 흙 하나

도 전부 움죽거리지 않음이 없음으로써 바로 

그것이 약의 종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다못

해 물도 약이 되는데 물만 약이 되는 게 아닙

니다.

때에 따라서는 풀잎을 수없이 베어다가 큰 

가마솥에다 넣고 푹푹 삶아 보십시오. 나중엔 

끓다 끓다 끓다 조청같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모두 어지럽게 생각을 하고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사니까 어지러운 거지. 그

래서 수만 개, 수만 짐을 베어서 고니까 똑 조

청같이 되는데 그것을 쪼그만큼씩 하게 하려

니까 거기에다가 풀뿌리나 이런 거 말린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섞는다 해도 그렇고, 오징어 

뼈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 섞어서 먹

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약입니다.

왜 그런가. 지, 수, 화, 풍이 전체 약의 근

원도 되고, 살아나가는 데 근원도 되고, 법의 

근원도 되고 일체 만법의 그 전율 모두, 자동 

전자, 무전통신, 잠재의식 이런 것이 거기에

서 발생하는 겁니다, 전부 모태가 돼서. 그런

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약에만 종류가 돼 있

는 게 아니고 우주간 법칙에도 종류가 돼 있

고 또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가난과 부자 이

런 것도 거기에 소관이 돼 있습니다. 모두의 

근본입니다. 근본 모태가 돼서, 우리가 허망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는 아주 영원한 것입

니다. 그리고 물질이 허망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물질 하나하나가 영원한 거지 영

원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렇게 요

렇게 변해서, 요렇게 바꿔서 옮겨 갈 뿐이지 

영원한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요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풀이 만 개라면, 그 풀의 종류가 전부 

선약이라고 한다면, 즉 말하자면 만 개가 전

부 이 인체에 똑같이 쓰이는 풀이 아닙니다. 

다 각각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뭣에 먹고 요건 

뭣에 먹고 요건 뭣에 먹고 하는 그것이 천차

만별로 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일

일이 따져요?

나는 그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물

질로 본다면 이름도 천차만별이고 생김생김

도 천차만별이고, 하고 돌아가는 것도 천차

만별이니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 말이야. 너 물질이 있다면 나도 물질이 있

고, 네 마음이 있다면 나도 마음이 있고, 네 

마음 가운데에 선약이 있다면 나도 내 마음 

가운데에 선약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족할 땐 네가 받쳐 주고, 네가 부족할 땐 내

가 주마.’ 이렇게 한다면, 이 주인공한테 모

든 걸 맡겨 놓는다면 주인공은 하나지 둘이 

아니야, 모두가. 

그런다면 물질로서 일일이 이름을 따지고 

일일이 종류를 찾지 않아도 내 주인공에다 모

든 것을 맡겨서,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 또 가

난하다, 무슨 법에 걸렸다 이런 종류에 따라

서 전체를,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거기에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모든 분야와 같

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약은 거기

에 다 돼 있어. 그런데 일일이 그놈의 거를 종

류를 따지자니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고 고통

스럽고 귀찮습니까.

내 오면가면 봐도 그렇고 참, 이 세상 살기

가 얼마나 귀찮았던가. 내 참 잘 생각했지. 아

니, 여러분도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숭상하지 않는다면 대우주

의 근본의 원리 또는 활용 이 자체를, 또는 내

가 한 발 한 발 옮겨 간다는 그 진화력 이런 

거를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

게 생각을 해서 내가 터득을 한다면 모두 우

리가 편리하게 앉아서 천리만리 있는 약도, 

즉 말하자면 불로초를 구할 수도 있는 법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

하지만 참인간은 불로초를 구할 수 있다는 겁

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일일이 요거는 약풀이고 요거는 

약풀이 아니고 이렇게 종류 종류를 따진다면 

수효가 천차만별로 돼 있고 도대체 어떠한 이

름과 어떠한 종류를 찾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

하게 되고 귀찮게 되고 인생살이가 고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도대체 그렇게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원 근본에다가 모두 놓으니까 근본

끼리 전부 주고받습니다, 근본끼리. 그 뜻을 

아신다면 아니, 저승에 가서 불로초는 구하지 

못하리까.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도 저승에 가서 모든 

문서를 파악할 수 있고 자유자재권을 가져서 

그거를 들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

춰 볼 게 있어서 들춰 보느냐? 그게 아닙니

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근본에 넣으면 전

부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수명은 어떻게 돼 

있고 또는 죄상이 얼마나 돼 있고 인과가 얼

죽고 살고 인과 유전 모든 것이 다 내 한 점의 마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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